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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 : 2026. 5. 18.(월) 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 참고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기반시설본부
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

영동대로복합개발
추 진 단 장 권순환 6438-2808

사업총괄과장 박노성 6438-2810사진 없음 ▣ 사진 있음 □ 쪽수: 2쪽

서울시는 2025년 11월~2026년 1월 사이 GTX-A 삼성역 기둥 주철근 

누락사항을 국가철도공단에 3차례 공문으로 제출하였음

□ 서울시는 본 공사 위수탁 협약서(서울시-국가철도공단) 관련 절차에 
의거,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
공문으로 총 3차례(’25.11.13./ ’25.12.12./ ’26.1.16) 보고하였음.

□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관련사항을 통보받고 즉각적인 현장 안전점검
을 실시하였음. 

□ 구조안전성 검토결과, 현재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은 건물 기둥이 충분히 
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조기술사를 
통해 검토되어 공사를 지속하였으며 보강공법 적용 시 구조적 안정성․
시공 가능성․향후 유지관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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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’26.3월 17일 시공사로부터 기둥 보강 최종 시공계획서가 제출됨에 
따라 현장적용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보강방안을 4월에 확정하고, 4
월 24일 국가철도공단, 29일 국토교통부에 차례로 관련 내용을 공유
하였음.

□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현행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공사에서 오류를 
발견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임.

□ 18일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
위원회에 출석,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“지난해 11월10
일 시공사(현대건설)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은 후, 국가철도공단과의 위
탁 협약 제10조에 따라 매월 건설관리보고서를 제출해 왔다”고 밝혔
음. 임 본부장은 특히 “해당 건설관리보고서에 관련 사안을 세 차례 
포함해 철도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”고 강조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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